
반인륜적 인육캡슐,
질병을 부르는 위험캡슐
글 첨단분석팀  그림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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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B형 정성 검사도 수행하였다. 간염 

바이러스는 진단의학에서 많이 수행되는 검사

항목으로 관련 상용키트가 판매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먼저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

원 키트를 이용한 ELISA분석으로 1차 스크리

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양성 시료에 대해서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여 시험

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12종 중 1건에

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인육캡

슐은 세균 오염에 이어 간염 바이러스까지 검

출된 위험한 캡슐이었던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인육캡슐을 복용

하지만 이는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실험 결과에서 보이듯 불법으로 제조되어 미

생물 및 간염 바이러스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복용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 

앞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건강 보조제를 찾

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

을 가져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건

강 보조제를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 만든 인육캡슐?”

국내에 인육캡슐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

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일

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경악과 함께 불법 제조 

및 유통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

겠다는 우려가 들었다. 

보도 이후, 식약처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획합동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통 중인 인육캡슐을 찾지 못해 관세청에서 

보관 중이던 보관품 12종을 의뢰받아 유해물

질에 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인육캡슐 1종에 대한 의뢰수량은 캡슐 5개. 

이번 실험에서 분석 성분은 인간 유전자 확인

과 몸이 좋아졌다는 효과를 주기위해 인위적

으로 첨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정하였다. 또

한, 위생의 척도를 보는 미생물의 오염정도와 

간염 바이러스 정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전자 분석결과 12종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

가 확인되었다. 모두 인육이 첨가된 인육캡

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중 1건은 동물유

전자(소, 돼지)가 같이 검출되어 인육 외에도 

소, 돼지를 함께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물질 중 이화학성분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등 44종, 진통제 성분 18종 및 스테

로이드 성분 35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지

만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식품 미생

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통보받

은 미생물 시험은 기준에 최고 18만 배까지 초

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생약추출물 

기준 : 10만 CFU/g 이하) 모두 심각할 정도

로 미생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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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식약처* 분석실 24시  

편집자 주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위해사범 조사를 위한 실험, 분석업무 및 실험검사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실험 및 기술을 지원하며, 365일 국민의 식품의

약품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부서이다. 우수한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는 첨단분석팀의 맹활약 에피소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